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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민 여러분께 
 

～시설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완화에 앞서～ 

 

  우리 현(효고)이 계속해서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특정 경계 광역지자체)에 포함됨에 

따라, 오늘 대책 본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 경제 

활동도 고려하여, 하루 생활권인 오사카와 교토의 방침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신규 환자 수는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차후 2차 유행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3 가지 자제 행동 수칙 (영업・ 

출퇴근・외출 자제)’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〇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식품접객업소와 유흥 및 오락 시설, 관람 집회 

시설(종교집회장, 공연・전시장, 시민 회관 등)은 계속해서 휴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업 자제)  

〇 극장이나 상업 시설 등에 대해서는 휴업 요청을 해제했으나, 영업을 재개하실 때에는 감염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시설 내의 환기, 입장 손님 수의 제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 등을 

통해 ‘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을 만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〇 재택 근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해 ‘출퇴근 노동자 수 70% 줄이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자제) 
 

2 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 말씀 
 

〇‘대면 접촉 최소 70%,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으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출 자제) 

〇 특히 효고현 이외 다른 지자체로의 불필요한 이동이나 야간에 시내 번화가의 

식품접객업소 이용 등도 자제해 주십시오.  

〇 사람 간 거리두기 등 ‘3 밀(밀폐 공간, 밀집 장소, 밀접 현장)’을 피하는 데 유념하시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3 가지 자제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